
호랑이 꿈



재윤 방 밤 악몽S#1. / ( )
 
어두운 방 푸른 빛이 도는 창문 밖으로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
유영하듯 보이는 방의 풍경.
방안 텔레비전 불빛과 살짝 열린 방문으로 세어 들어오는 거실 불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다. 
방안은 어린아이의 방에 낡은 대가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방바닥에 깔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는 아이가 보인다. 재윤 세 남(5 , )이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재윤의 손과 발 움찔거린다, .
시달리는 듯한 표정으로 뒤척이는 재윤…
 
그림자 하나가 재윤의 위로 드리운다.
 

 
호랑이 소리( )
그르릉

 
 
 

재윤 방 밤S#2, / 
 
눈을 뜨는 재윤 힘겹게 숨을 고른다. .
과 달리 방문을 향해 모로 누워있다S#1 , .

재윤의 시선으로 보이는 방문.
살짝 열려있는 방문 틈으로 거실의 빛과 가족들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온다.
 

 
재윤(o.s)
힘없이( )
엄마...

 
 
cut in.
거실 텔레비전 옆 반쯤 열려있는 재윤의 방문이 보인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 , . 
가 거실을 채우고 있다 문틈으로 재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린다 엄마. . “ ”
 
 
cut back.
방 안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재윤, ,
텔레비전 불빛이 재윤에게 묻는다 빛이 나는 쪽을 돌아보는 재윤. .
 



낡은 텔레비전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어두운 실루엣 뒷모습.( ) 할머니 세 여(72 , )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잔기침하며 배를 깎고 있다, .
인서트 껍질이 깎기는 배 길게 벗겨지는 껍질[ ] , .

 
할머니를 보던 재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낸다, . 
텔레비전 화면에 뜨는 문구를 조용히 중얼거리는 할머니.
그 뒤로 조용히 일어나는 재윤 방문을 향해 걸어간다, .
 
인서트[ ] 바닥에 펼쳐진 동화책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거실문이 닫히면서 동화책에 닿 ( ), 
던 빛이 줄어든다.
 
 
타이틀- -

 
 

거실 밤S#3. / 
 
방과 달리 밝은 거실. 엄마 여 아빠 남 누나 여(37, ), (42, ), (8, )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
다.
엄마 누나는 소파에 앉아있고 아빠는 누나 쪽 소파 아래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있다, .
재윤은 소파 위에서 엄마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다.

살짝 열려있는 방문 재윤이 방 이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 ’ .

엄마(o.s)
재윤아

엄마를 올려다보는 재윤.
재윤의 시선으로 올려다본 엄마의 얼굴 엄마는 시선을 텔레비전을 보며 말한다, .

엄마
텔레비전을 보며( )

많이 늦었어 가서 자야지. .

재윤
나 안졸려.



몸을 일으키는 재윤.

 엄마(o.s)
너무 늦었다니까.

고집을 부리는 재윤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 앉아있다, .

누나(o.s)
너 무서워서 그러지?

짜증 난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는 재윤.
누나는 재윤에게 시선 하나 주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

엄마(o.s)
무섭다니 뭐가?

 
재윤

아니야 그런거

누나(o.s)
재윤이 맨날 나쁜 꿈 꾼대.

텔레비전을 보는 아빠의 뒷모습.

아빠
텔레비전을 보며( )
재윤아 그런 건, , 

잘 때 눈감으면 다 사라져. 
별거 아니야.

  



소파에 등을 기대는 재윤.
재윤의 시선으로 보이는 거실 풍경, 
텔레비전을 보는 가족들과 텔레비전 옆에 있는 살짝 열려있는 재윤의 방문.

문을 바라보는 재윤.
살짝 열린 방문 방 안의 텔레비전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데. ...

할머니(o.s)
재윤아?

방에서 재윤을 찾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당혹스러운 재윤의 얼굴.

할머니(o.s)
재윤이 거기 있니?

재윤의 시선으로 보이는 거실 풍경.
텔레비전을 보는 가족들과 텔레비전 옆에 있는 살짝 열려있는 재윤의 방문.
엄마가 방문을 보고는 재윤을 바라본다. 

엄마
재윤아 할머니가 찾으신다. 

텔레비전을 보던 누나와 아빠가 크게 웃는다.
방문 틈 사이로 재윤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어두운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인다.

방 밤S#4. / 
 
배 조각에 포크가 푹하고 찍힌다.
재윤에게 배를 건네는 할머니.
피하는 재윤 할머니를 등지고 눕는다. .



 
 

할머니
많이 먹어야 튼튼하지. 

 
 

배를 한입 베어 무는 할머니,
힘겹게 몇 번 씹다가 기침을 한다.
배를 손에 도로 뱉어내고는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한다.
 
방문을 바라보는 재윤.
살짝 열린 방문 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

 
인서트[ ] 텅 소리를 내며 꺼지는 재윤 방 텔레비전 ‘ -’ 

 
텔레비전 불빛도 없이 아주 어두운 방 창을 통해 달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다, .
거실의 소리가 작게 들린다.
 
방문 틈으로 보이는 거실의 풍경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재윤 뒤쪽에서 할머니가 방문을 닫고 재윤에게 다가온다. .
 
 

재윤
작은 목소리로( )
저 엄마랑 잘래요.

 
 
할머니 재윤에게 이불을 덮어준다, .
재윤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찬다, .
삐져나온 재윤의 발 재윤의 발을 덮는 이불. .
 

 
할머니

호랑이가 잡아갈라
 

재윤 옆에 눕는 할머니 재윤을 끌어안는다, .
더 웅크리는 재윤.



재윤을 토닥이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할머니
나즈막히( )

호랑이야 울지마라
우리 재윤이 잠 못 잔다.

 
 

고요한 방 안에 바람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자장가가 맴돈다, .
눈을 꼭 감는 재윤 할머니를 피하듯 웅크린다, .
 
할머니의 자장가가 멈추자
눈을 꼭 감고 있던 재윤 한쪽 눈을 뜬다, .
 
창가 아래 모로 누워있는 할머니의 뒷모습 잠꼬대하듯 웅얼거린다, . .
재윤이 일어난다.
어두운 할머니의 얼굴과 주름진 손.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 재윤. 

재윤의 뒤통수 위로 그림자가 하나가 슥 지나간다- .
뒤를 돌아보는 재윤,
 
아무것도 없는 푸른 빛의 창문 바람 소리만 들린다. .
그 때 들리는 거실 가족들의 웃음소리, .
거실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재윤.
할머니를 넘어 방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간다 프레임 아웃. ( )
 
방바닥에 펼쳐진 동화책을 지나가는 재윤의 발.
 
 

할머니(O.S)
콜록 콜록, !

 
 
문을 열던 재윤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본다. .
 
어두운 방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 .
열린 창문을 통해 바람 소리가 강하게 들린다.
 



누워있는 할머니 계속 기침을 한다, .
할머니를 뒤로하고 방문이 닫힌다.
 
 

거실 밤S#5. /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가족들.
가족들의 위치 엄마 누나는 소파에 앉아있다 아빠는 소파에 등을 대고 거실 바닥에 앉아있다(* : , . .)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재윤 프레임 인. ( )
소파 위에 올라가 엄마와 누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는다.

 
누나

재윤을 옆으로 밀며( )
아 뭐야 저리 가, !

 

재윤 엄마를 넘어서 옆으로 간다, .
텔레비전을 보며 크게 웃는 아빠.

엄마(o.s)
재윤아 왜 안자고 나왔어, ?

 
엄마 옆자리에 앉는 재윤.

인서트[ ] 텔레비전 화면

방문을 바라보는 재윤.
닫혀있는 방문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을 보는 재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서서히 눈을 감는 재윤.
졸려서 고개가 까닥인다. 

엄마 쪽으로 쓰러지는 재윤
엄마 무릎 위에 고개를 떨군다. 



거실 밤 악몽S# 6. / ( )

눈을 뜨는 재윤.
아까와 달리 어두워진 거실 텔레비전 불빛이 거실에 강하게 감돈다. .
살짝 열려있는 방문.

눈이 부신 텔레비전 화면. 
텔레비전에 정신 팔린 듯 웃기만 하는 엄마 아빠 누나, , .
얼굴에 텔레비전 불빛이 강하게 묻는다.

일어나려는 재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
몸만 들썩일 뿐 움직이지 않는다, .
맥없이 꿈틀거리기만 할 뿐인 재윤의 손과 발.

재윤
울먹이며( )
끄윽 끄윽, 

가족들을 불러보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재윤 힘겹게 헐떡일 뿐이다, .
가족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깔 웃는다.
텔레비전 화면에 웃는 방청객의 모습이 보인다.

혼란스러워하는 재윤 눈을 감았다 뜬다, .
하지만 변함없이 움직이지 않는 재윤의 몸.

살짝 열려있는 방문

호랑이 괴물(v.o)
포효( )

그르르렁!

놀라는 재윤.

거실에 호랑이 소리가 맴돈다 유영하듯 보여지는 어두운 거실. .
호랑이의 발 구름 소리가 재윤을 향해 다가온다.



재윤의 위로 드리우는 호랑이 괴물의 그림자 잡아먹을 듯 그르릉 거린다, ‘ ’ . 
벌벌 떨며 위를 바라보고 있는 재윤.

문고리가 철컥이며 돌아간다.
열리는 문.

거실 밤 S#7. / 

재윤 위로 드리웠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방에서 할머니가 나온다 손에는 배가 담긴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한다, .

숨을 헐떡이는 재윤. 
벌벌 떨고 있는 손과 발.
재윤 눈으로 거실을 둘러본다.

할머니(o.s)
재윤아?

재윤의 시선으로 보이는 어두운 거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가족들, . 
그 뒤로 방으로 들어가려던 할머니가 재윤을 바라보고 있다 할머니의 어두운 실루엣. .
서로 마주 보는 재윤과 할머니 그 사이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가족들이 있다, .

방으로 들어가는 할머니
열려있는 방문.

바라만 보고 있는 재윤.

방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재윤에게 향하는 할머니.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데...

재윤 앞에 선 할머니 할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 .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재윤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할머니.
재윤의 발을 덮는 이불

할머니
우리 재윤이 호랑이가 잡아갈라,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재윤.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할머니.

닫히는 방문.

상체를 일으켜 일어나는 재윤 숨을 고른다, .

재윤 자신이 덮고 있는 이불을 집어 든다.

닫힌 방문.

재윤의 방 밤S#8. / 

열리는 문.
문이 열리면서 꺼진 텔레비전 앞에 모로 누워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인다. 
잔 기침하는 할머니.
이불을 끌고 할머니에게 향하는 재윤 프레임인. ( )

방바닥에 놓인 동화책 닫혀있다, . 
그 옆을 지나가는 재윤의 발

할머니 옆에 앉는 재윤 할머니를 내려다본다, .
달빛에 할머니의 얼굴이 밝게 보인다.
주름진 할머니의 잠든 얼굴과 주름이 자글한 손

호랑이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린다.
뒤를 돌아 창문을 바라보는 재윤.



열려있는 창문
재윤 창문을 닫는다 바람 소리가 끊기고 고요해진 방, . .
할머니의 기침도 끊긴다.

할머니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재윤.
삐져나온 할머니의 발.
할머니의 발을 덮는 이불.

잠에든 할머니 옆에 재윤이 눕는다. 
할머니를 지긋이 바라보다 눈을 감는 재윤.

어둡고 고요한 방 이부자리에 서로 마주 보며 누운 재윤과 할머니, .
할머니의 코골이가 나지막하게 들린다.

끝.


